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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하고, 
힘을 다하여

류지현 안나

아나운서, 커뮤니케이션 전문가

요즘 주보에 글을 쓰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많이 생각

납니다. 아버지가 황급히 하늘나라로 떠나신 건 7년 전 주

님 승천 대축일, 이후 매년 5~6월이 되면 아버지에 대한 

그리움이 더욱더 깊은 가슴앓이로 찾아옵니다. 

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방에는 서랍마다 수년간의 매일

미사 책과 주보, 그리고 신문에서 매일 스크랩하신 3개 국

어 학습 노트 수십 권이 있습니다. 성체를 귀하게 영하셨던 

아버지가 몇 번의 수술 이후엔 평일 미사를 집에서 대체하

시며 미사 책이 필독서로 쌓여갔습니다. 여러 해 전의 사고

가 몇 차례 수술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늘 미안한 마음을 

갖습니다. 

어느 해의 12월 31일, 송년 생방송 진행을 위해 늦은 밤

에 집을 나서는 딸이 안쓰러우셨던지 아버지가 동행하셨습

니다. 장시간 추운 야외 일정에 대비해 보신각 근처 한 건

물 2층에 들렀다가, 한복을 입고 어렵게 어두운 층계를 내

려오는 딸만 조심스럽게 챙기시던 아버지가 얼어 있던 계

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. 뼈가 부러져 꼼짝 못 하시는 아

버지와 다가오는 방송 시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딸에게 아

버지는 “염려 말라.”고 애써 미소를 보이셨고, 어서 가라 

손짓하시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저는 현장으로 무거운 발

걸음을 옮겼습니다. 방송 후 연락해 보니, 아버지는 병원에 

실려 가서도 혹시 딸이 걱정 가득한 모습은 아닐지 TV에서 

눈을 떼지 못하시다가 저의 미소 띤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안

심하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. 

아버지는 1년가량 깁스로 고생하시면서도 염려하는 딸

의 마음을 헤아려 단 한 번도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

다. 그렇게 배려와 진한 사랑을 남기신 아버지는 늘 ‘성령

의 인도하심, 예비하심’을 믿고 사셨고, 자녀들이 실패나 

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“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려고 

하신다.”고 희망을 주셨습니다. 좋은 일은 ‘주님의 안배하

심으로….’가 아버지 사고의 중심이었습니다. 

그런 말씀들이 현실감 없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

하고 모든 걸 너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손해 보는 것 

같아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,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 

신앙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으

로 얼마나 많은 순간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고, 더 큰 위

험에 처할 위기에서 구제되었고,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고난

에서 일어섰는지.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 뜻이었음을. 지금 

이 지면으로 나의 작은 신앙 체험을 나누라는 부르심까지

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임을. 

그래서 저 또한 아버지에게서 새겨진 그 신앙의 뿌리를 

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. 저의 시아버지께서 삶의 

지표로 삼으시는 신명기 6장 5절, “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

다하고,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.”는 말씀을 자녀

들에게 인생의 선물로 전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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